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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방식이 종래 중앙행정기관에서 일괄 나눠주는 방식에서 지
방으로 상당 부분 이관된다. 

또 기금지원심의위원회에 예술행정가와 일반 예술애호가 등이 참여하는 공급자 중
심의 지원심의구조로 바뀐다.  

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3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문화예
술진흥기금 지원방식 개선을 포함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운영개선, 국립예술기관 
특성화 등을 골자로 한 새정부 문화정책 기조 및 예술정책을 발표했다.  

그동안 기금지원의 편파성 논란을 빚어온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대폭 지방에 이관, 
총사업 예산의 32%인 248억원이 지방 사업으로 추진된다.  

또 지원방식도 예술의 자생력 확보 차원에서 선택과 집중, 사후 지원, 간접 지원으
로 전면 개편된다.  

특히 선택과 집중에 따라 국제교류 역점 프로그램, 신진예술가 육성, 장편서사문학 
계발에 집중 지원된다.  

이와 함께 그동안 구성의 편향성 논란을 불러온 문화예술위원회 소위원회는 종래 
장르별 구성에서 이슈별.기능별 TF소위 형태로 전환하고 기금운용심의회는 위원회
와 분리, 운영토록 할 방침이다.  

문화부는 또 국립예술기관을 특성화해 국가브랜드로 만들어간다는 전략 아래 종래 
기관 간 중복 기능을 없애고 전문화하는 방향으로 재편했다.  

국립극장은 전통에 기반한 현대공연예술 창조를 담당하며 국립국악원은 전통공연
예술의 원형 보존, 예술의전당은 오페라, 발레, 고전음악 등 서양 장르 공연, 아르코
예술극장 대극장은 무용 중심, 대학로복합공연장 대극장은 연극 중심 극장으로 특
성화된다.  

유 장관은 “국립예술기관과 단체는 수익을 창출하는 기관이 아니며 국민들의 문화
향수권을 증대시키는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돈 버는 일에 너무 매달리지 않도록 
할 방침”이라고 밝혔다.  

이윤미 기자(meelee@heraldm.com)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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